
화학섬유, 일시적 공급 부족현상
Polyeste r 및 Spandex … 중국수요 급증에 가수요 일어

화학섬유산업이 침체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판덱스 등 일부 화학섬유제품 공급이 수요

에 미치지 못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수요 급증과 섬유제품 가격 상승을 우려한 가수요 발생,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수요증가가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효성은 중국수요 급증으로 안양과 구미의 스판덱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으며 평상시 1개월분에 이

르던 재고량이 최근에는 1주일 분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도레이새한도 최근 국내외로부터 수요가 늘면서 국내 직물기업에 Polyester 원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 화학섬유 원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Polyester 원사(장섬유) 가격은 1월에 비해 15-20%가 오른 ㎏당 1.10- 1.20달러(75데니아 기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스판덱스도 ㎏당 약 0.5달러 오른 8.5달러(40데니아 기준)를 형성하고 있다.
화학섬유 공급이 부족한 것은 중국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섬협회는 9.11테러 이후 침체됐던 중국의 미국에 대한 봉제 완제품과 직물 수출이 급증하면서 원사 수요

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TPA(Terephthalic Acid), EG(Ethylene Glycol)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국내외 수요를 끌어올

리고 있다.
TPA 가격은 2002년 1-2월 톤당 375-385달러(삼성석유화학 수출가격 기준)에서 3월에는 480달러로 100달러

가량 상승했고, EG 가격도 400달러 안팎에서 600달러대로 상승했다.
그러나 화학섬유 수급불균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섬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직물기업들이 오른 원사 가격을 수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신중을 기

하고 있기 때문으로 원료가격 급등을 보상할 정도로 원사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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